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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. 序 를 

한 民族에게는 그 民族固有의 言語, 團洛, 生

活感情, 傳統 둥을 토대로 한 文化가 있고 그 

文化는 바로 그 民族의 特性을 냐타내는 것이므 

로 어느 民族이고 범國이 文化를 所重히 여기며 

宣陽하려 하는 것은 當然한 民族的 情感이 라 할 
것이다. 그련테 文化란 긴 세월올 두고 서서히 

形成되는 것이므로 한 文化가 時代的 變選을 따 

르지 뭇하거냐 時代가 傳來되는 文化릎 l&容하 

지 옷할혜에는그文化는그이상發展되지 뭇 

하고 史的 遺빼로 훌殘되고 마는 것이다. 짜라 

서 옛날에 像爆하던 文化가 오늘에 와서 훌退할 

수 있고 옛날에 未開하던 文化가 오늘에 와서 

꽃 펄 수도 있는 것이므로 결국 文化란 그 냐라 

의 國力의 盛훌와 말정한 판계가 있는 것이다. 

우리의 文化史를 통하여 폴 예 특히 敵治 40 

年間에 걸친 우리 文化의 뽑視와 沈補는 말할 것 

도 없이 日帝의 우리 民族文化 妹殺이란 꿇要펀 

植民地正策혜문이었겠지만, 光復後 半世紀에 가 

까운 오늘날에 있어시의 우리 民族文化의 經說

的 制度와 政策은 다릎아닌 우리 自意에 의한 

조치이고 보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 

할 수 없을 것이다. 

이와같은 光復後의 對民族文化政策에 있어 서 

특히 韓훌훌學의 경우플 考察해 보면, 韓醫學은 

5,000年 韓民族의 歷史와 더풀어 {專承해 온 傳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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統醫탤룡으로서 의 歷史的 f률{直옷지 않게 現代人턱 

홍病治擬에 卓했를 냐타내는 治癡現實的 價i直7}

더욱 發揮되므로서 많은 西歐醫學置에서 새로운 

판심사를 갖고 있는 追勢인떼, 그 宗主國인 우 

리 냐라에서의 처우는 어며한지 民族文化宣錫을 

위한 國民的 良心과 國民保健向上을 위한 훌훌 

發廣의 兩次元에서 밟혀져야 할 뚫題라 思料되 

융기 이 끌을 쓰는 바이다. 

二. 韓國醫學의 服

醫衛의 起源이 A類文化의 發詳과 더불어 시 

작되연서 우리의 醫學은 우리 置域의 地理的 한 

性올 며고 -般的안 古代용學知훌훌의 흉흉選過훌을 

겪」L면서 數千年의 세월올 지냐 오늘날까지 c] 

르게 펀 醫學의 服流가 있는 것이 다. 

三國週事의 記錄에 의하면 우리는 이마 혐중 

時代에 文와앓을 軟藥의 f홈失로 사용하였£며 , 

石器時代에는 石織, 石針, 骨針 풍을 사용하였받 

史實。l 適物의 出土로 밟혀지고 있는가하면, i5 
朝解時代에는 형絲子, 짧票 등 여려가지 우리ε 

特慶藥材가 있었다는 山홉經의 기록으혹 보아 

이마 漢土와의 醫藥交流를 통하여 뚫出까지 하 

였을 것으로 보아지며 軟藥, 數藥, 熹藥 등도 

있었다고 하니 그 당시의 우리의 용藥은 상당한 

水準에 처하이 있었던 것으로 推定해 폴 수 있 

는 것이다. 물론 三國時代에 들어 와서 우리 롤 

學은 中國醫學의 學術的 體系에 接하므혹서 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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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?-- 떠한 많깐 J1ll論 ll~ 發없촬 3원f來케 되 었으니 
그--똥안 양久한 歲月윤 몽하여 우리 固有醫學의 
앓盤。l 構第되어 있었으므로 流入初期에는 우리 
固有醫學으l 特性을 充分허 지니고 있었던 것으 

로 恩料된다. 그것은 居書나 日本古書에 남아 
있는 高麗老師方, 百濟新集方, 新羅法師方 등의 

三國時代의 우리의 方文들로 充分허 立證될 수 

있는 것이다. 

그러 나 中國醫學의 學術的 理論을 吸l收한지 

千年에 가까운 世月이 지나면서 우리의 醫學은 

漸것 中國醫學의 理論的體系에 同和되어 우리 

固有性이 훌退되고 말았던 것이니 高麗朝에 와 

서는 。l 의 回復을 짧하여 醫藥自立思想이 朋흉 

하묘로서 많은 우리나라의 醫方書가 刊行되고 

I합藥에 對應、하여 國塵蔡材를 짧藥。1라 呼稱하연 

서 우리 醫藥으l 텀主性을 냐타내기 시작하였던 

것이다. 이와같은 精神은 朝蘇朝에 와서 더욱 

高湖되어 짧藥集成方, 훌훌方類聚 둥을 비롯한 많 

은 겼大한 醫藥書가 編흉-되었는가 하면, 그 위 

에 우리의 自主性과 獨自性올 우리냐라의 別稱

인 東國을 바탕£로 命名한 東醫寶왔옳은 東洋훌훌 

學흐l 百科蘇典的 存在로 韓國톨훌學의 ~을 짧內 

外에 재확인시컸던 것이다. 더욱이 最近世에 와 

서 從前의 辦證論治와는 ￥!}異한 體質꿇治의 四

象題學을 提唱한 東醫옳世保元은 未曾有으l 獨創

的 韓훌흉學으포 韓훌훌學文化뽑에서의 새로운 面鏡

블 보여 주었던 것이다. 

以上과 같은 版流를 形成하며 傳承해 요던 우 

~1 의 醫學은 西洋醫學。l 流入되므로서 비로소 

東西 兩醫學의 二大版流를 形成케 되자 西洋醫

學에 對應하여 우리의 훌훌學을 우리의 것이라는 

뜻을 꿇調하는 뜻에서 韓흩훌學。l 라 呼稱하였던 

컷이니, 이와갇아 *포藥, 東醫學, 韓醫學 등 우 

피 民族醫學의 自主性올 守짧키 위한 --連의 呼

稱은 五千年 우리 民族史와 더불어 傳承펀 우리 

醫學의 版을 連縮守護하려 는 民族的良心의 發露

라 할 것이다- 또한 日帝의 植民地 政策으로 韓

醫學이 國公立醫廳繼關에서 完全히 廢棄되면서 

妹殺의 危權에 處하였던 40年間에도 우리의 韓

醫學은 二千萬 民族의 血服을 따라 三千里 方方

씁씁에서 民族醫學£로 愛護되어 그 醫服。l 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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持되억 _si_던 중, J'tZ캉後 國民웰줬폼法%펴定으로 헐 

歸힘ff험ljf증가 뚫生되어 잃었던 韓뽕흉學을 되찾케 

되므로서 그 醫版은 파다 線線히 繼좋되어 왔으 

니 오능1날 비록 西洋훌훌學。i 國策醫學이 라 하더 

라도 그것은 施策上의 問題일뿐, 賢質的안 韓國

醫學의 主R닦은 長久한 民族史와 더불어 오늘날 

까지 이 民族의 保健을 擔當등1-며 傳좋해온 韓醫

學임을 밝혀 두고자 하는 것이다. 

三- 韓醫學과 文化的 쯤持 

오늘날 우리 나라의 科學敎育을 보면 西歐科學

에만 置重하고 있을 뿐, 우리의 傳統科學에 대 

해서는 전혀 言及조차 하지 않고 있는 實情인 

데 , 實은 오늘날 西닮、科學이 무슨 쳐〈遠不變의 

經對的 혈理였던 것。l 아니고, 오늘에 이르기 

까지 많응 理論上의 肯否定을 反復하연서 發達

허l 옹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發達해 나갈 

未完成으l 學問。l고 보연, 우리의 傳統科學도 西

歐科學에 비하여 相훨的長短點을 가지고서 無限

허 용종뚫될 수 있는 異質의 學問01 기에 西歐科學

어l 氣죽지 말고 積極的으로 ￦究하여 보다 包容

性있고 廣範圍한 科學知識을 찾도록 하는 것이 

옳을 것이다. 이와같은 見행에서 보연, 요늘날 

西洋훌훌學이 취근 약 ICC年에- 걸쳐 驚異的안 發

展으로 우리 園民保健에 룰짧i한 것윤 事實이지 

만 韓훌훌學은 韓醫學뎌l..!응 i댔짧한 學理를 바탕으 

로 數千年에 걸쳐 。l 民族의 健康-올 擔當승I-며 

오능까지 變避發첼헤 온것도 事寶。l 니 이와같윤 

韓醫學을 우리는 지랑스렵게 國家的 次元에서 

맑究發展시켜야 첼 것염에도 불규하고 私學에만 

맡져 놓고 있는 現實은 결국 自B꿇化흘 自招하 

는 뚫策。l 라 뿔、料되 는 바이 다. 

이와같윤 政策운 民族文化의 i훌大한 發展보다 

目前의 世界的 先‘進化를 指向한 데에서 ll] 훗펀 

컷£로 보아야 할것이니 결국 韓園的 特蘇性보 

다는 世界的 普遍性을 追求만 하면 펀다는 意講
에서 빚어진 결과라 하겠다. 울론 우리도 先進

諸國의 @용列에 서기 위해서는 世界的 普遍性을 

追求해야 하겠지만 그혈수록 그에 웃지 않케 韓

園的 特꼈性을 追求해야 옳을 것으로 생각펀다. 

왜냐하연 한 民族에게는 그 民族의 特性이 있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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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련인 것이으르 우리 民族이 가지고 있는 그 

特住을 월‘視하고 {扁俠的~흐 異質文化을 ~求

한다고 해서 우려 民族。l 흉質文化의 先導的

位置릎 點하기란 寶로 어렵기 해운。l 다. {켜l를 

들어 韓國觀光의 對象秋은 世界的 普遍性。l 담 

긴 現代的인 것 , 世界的인 것 보다 韓國的 特妹

{生。l 담긴 民깜的인 것, 韓國的인 것일 것이다. 

그러으로 우리 가 아우리 世界的 뿔-遍性을 追求

하여 韓國最高의 現代的인 高層建物을 세워 놓 
았다고 하더라도 韓國觀光의 主對象物。l 될만큼 

으l 世界的 耳目을 集中시키커에는 力不足인 現

實로 思料되기에 휩情한 意味에서 i!t界속의 韓

國의 힘을 뚫示하기 위해서는 輯國의 特P똥이 당 

긴 우리 으l 컷의 發展에 보다 覆極的。l고 륨實펀 

힘을 碩注해야 할것£로 믿는다. 

이와같응 見地에서 醫學部門 역시 世界的 普

遍性이 담긴 西洋醫學에 웃지 않게 韓國的 特珠

性。l 담긴 韓훌훌學을 國家的 次元에서 그 可能
性을 뚫極的으로 支援흉發할 혜 우리 韓國醫學

윤 그 韓훌훌學의 4추珠性으로 해서 世界的 觀心파 

耳目올 集中시킬 수 있는 先導的 位置를 청할수 
있을 것이며 그호 인해 우리 民族훌훌學으로서의 

혐持와 自負心을世界어l 뚫示할수있을것이다. 

한현 오늘날 西洋醫學。l 여러 分野에서 驚異

的안 發展올 해 온데 반하여 그 發展올 P且害하 

는 副作用 또한 휠過할 수 없는 問題이고 보연 

所謂 手術어l 成功하고 목숨을 앓는 式의 톱點은 

뿜微히 反쩔冊究되어야 할 것이다. 이에 111 하여 

自然觀올 學理의 바탕으로 삼고 있는 韓톨§學은 

分析的으로 어 떤 훌病을 治據하기 보다는 符合

I 的으로 하나의 生命體플 治癡하는 次元이기에 

人類의 健康과 長醫를 追求하는 홈學本然의 目

的에서 보연 보다 合理性。l 있다고 思料되는 바 

우리 는 。l와같은 없u面에 서의 톨g學的 優秀性파 

文化的 傳t1t.性을 가진 韓훌훌學을 文化的혐持와 

民族的 自尊心올 갖고 효옳힐줄 알아야 할 컷。l 

다. 

四. 民族톨훌學의 빼位 

~述한 바와 같이 韓醫學윤 日帝의 民族훌훌學 

妹殺政策에 도 不屆의 意志로서 우리 나라 醫學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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化의 主템을 連鎬히 鐘承하여 왔~니 光復後 韓

醫師制度가 짧生펌어i t얻位가 完全히 復舊되 는 

줄 알았£냐 아직까지 植民地醫擔슐의 殘煩올 

完全슴l f후批시 켰다7] 에 는 不足함이 있다고 하겠 

다. 왜 냐하연 國民뚫擔法 制定에 서 韓醫師힘j度 

가 存慶으l 論難끝에 힘 겼케 용£生되 연서 植民地

治下에서의 醫生의 뚫을 풀기는 했‘지만 光復後

組國에서 의 民族醫學으l 地位가 完全히 復舊되 었 

다고는 맡할 수 없기 예운이다. 

그것윤 國民醫擾法으l 內容에서 韓훌훌師의 權利

位務가 를융師와 同等;;<! 옷한 缺格條훗에서, 또한 

政府의 偏俠펀 훌훌覆政策面에서 如實히 지적되고 

있는 것이다. 그 內容을 보연 첫째로, 國民톨홉휩풍 

法에서의 韓훌훌師의 保健指導任務의 喪失。l 다. 

!!P, 醫師와 $홉科흩훌없에게 는 各各 짧與되 어 있 는 

保健指導任務가 韓醫師에게만 缺如되어 있으므 

로서 韓옳師의 權限差等을 法的무로 規定해 놓 

은 第-例라 할 수 있겠다. 이와갇응 韓훌훌師의 

差等待遇가 홈경훌法뿜j定後 36年안에 1lj 룩소 그 

權限을 찾을듯 保社옮는 韓醫師의 保農指합任I9J 

를 짧與하는 立法흉告를 하여 韓훌§界는 꺼論 웹; 

市 빛 農演村 영세민의 큰 期待를 모았으냐 不

通過되드로서 그 希뿔은 또한벤 활折되고 말았 

다. 둘째로, 醫癡技士法에서 의 韓훌훌師의 훌훌擔技 

土 指示藍督의 缺如이 다. !!P 韓醫師에게 만 훌훌擔 

技士의 指示藍督權올 眼與하지 않으므로서 짧代 

醫續機器흘 活用할 수 없도록 한 韓뿔師의 權限

差等을 法..2...J료 規定한 第二~J라 할 수 있겠다. 

醫癡機옳란 本來보다 혔寧的안 강쳤통를 할 수 있 

기 위하여 存在하는 것이고 보연 누구던 醫擾人

이 라면 必要에 따라 훨癡機器틀 충분히 活用할 

수 있게 하여 醫癡本然의 使命을 百分 發揮할 

수 있도록 해 야 힐것 인즉 오늘날 뽑혔훌훌훌器가 오 

칙 洋方훌훌賣의 專用物안양 錯覺하고 있을 時代

는 이미 지났다고 똥、料되는 바이다. 세째로 民

族醫學에 대한 염持와 自尊心 缺如으l 홈癡政策 

。l 다. f P 요늘날 國立톨훌科大學。l 냐 國公立톨§癡 

機關에 韓톨훌學科나 韓方科를 設置하지 않고 있 

는데 이와같윤 뼈度의 淵源、올 歷史的으로 추척 

해 보면 ZB保護條約縮結 二年 後인 1907年 3 

月에 當時 朝용￥統훌슴이었던 f尹顧傳文이 民族톨훌學 

Book Centre교보문고 KYOBO



μ、殺짧으로 大韓뿔院官制라는 것올 公져i하여 國

公立짧爾機|뼈과 醫科大學에서 韓醫學올 廢棄시 

키므로서 llj 롯된 것인데, 그後 80年이 지난 光

復組國이 오늘까지 그 慣혔와 屆홉의 制度가 그 

대후 持續되고 있으니 租國。l 獨立펀 오늘에도 

民族主體意識이 確立되치 뭇한 拖策은 마치 우 

리가 우리 自意에 依하여 自招케 한 植民地時代

에 살고 있는 느낀이다. 

한현 이와같은 屆룡的 歷史의 위;u度냐 政策。l

어 떤 知識層의 我執。l 냐 構察펀 勢力基盤의 固

守 둥의 利己的 目的에서 持짧판 結果라연 마땅 

히 民族9] 이음으로 指彈받아야 할 것이다. 이 

와같은 主張올 提起하는 것은 萬- 우리의 主權

。1 日 帝에 흡養되지 않았더라연, 우리 는 西洋醫

옐올 導入한 開花期의 近代化政策에서 民族主體

性에 依한 自主的 醫據政策의 寶施하였을 것이 

니 民族醫學은 보다 積極的부로 R究량發되어 

오늘의 現寶과는 힘j異한 地位에 處하여 있었을 

것이며, 萬- 光復後 民族짧學의 地位플 缺웹없 

이 t훌훌시커 는 大局的 훌훌擔政策을 實拖하였더라 

도 역시 오늘으l 現實파는 判異한 大單元의 韓國
톨훌學의 發展윤 期約할 수 있었올 것이기 빼문이 

다. 

民族醫學에 對한 이와 갇윤 差等的 寶例는 最

近의 國民醫驚保險政策에서도 如實히 나타나고 

있A니 洋方醫保實施 10年 後에 와서야 겨우 寶

施되는 韓方醫保에 대한 當局의 運運不寶한 政

策은 참으로 差等的 消極策올 如實허 表出시키 

고 있는 것이다. 

何如間 오늘에 와서 우리는 民族醫學£로서의 

韓醫學의 位置를 손색없이 復훌시켜 韓國훌훌學의 

特왔性」L로서의 韓醫學을 世界훌훌學무로 指向發

展시켜야 할 것이니 이것은 民族的 良心。l 요 時

代的 要請으로 누구도 뼈止빼制치 뭇할 歷史的

使命일 것이다. 

표. 結 짧 

以上과 같은 論述을 通하여 다옴과 같은 結홈움 

을 내리는 바。l 다. 

1. 오늘날 우려냐라의 훌흉용통施策에서 國公立醫

癡擬關에서의 該癡는 洋方에 專擔시키고 있지 

만, 寶質的언 韓國醫學의 主판 版流는 國民의 

選好度냐 傳統性 동으로 미 루어 올 때 韓훌훌學일 

것 인즉 。l에 對한 基本對策。l 再講究되 어 야 할 

것이다. 

2. 障醫學은 뿔-純한 傳統醫學으로서 의 文化的

意味뿐만이 아니고 醫學本然의 現월·的 價{直플 

百分 發揮하고 있는 民族文化遺훌엄에 우려는 

이에 對한 文化的혐持와 民族的 自尊心올 갖고 

國家的 次元에서 iJf究흉發시켜야 할 컷이다. 

3. 獨立펀 主權國家로서의 民族的 良心에서 

日帝의 殘훔的 醫驚施策을 果敢허 f훌흉시키고 

民族톨훌學으로서의 地位를 缺隔없이 俠復시켜 韓

國톨훌學의 特珠性올 充分허 發揮한 수 있도록 해 

야 한 컷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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